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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사의 놀이성, 교수효능감, 반성적 사고, 
창의적 교수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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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Behavior of Child Car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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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놀이성, 교수효능감, 반성적 사고, 창의적 교수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B광역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영유아교사 2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Mplus 7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부트스
트래핑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사의 놀이성, 교수효능감, 반성
적 사고, 창의적 교수행동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영유아교사의 놀이성, 교수효능감, 반성적 사고, 
창의적 교수행동 간의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놀이성과 창의적 교수행동 간 관계에서 놀이성이 교수효능감과 반성적 
사고를 차례로 경유하여 창의적 교수행동에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사의 창의
적 교수행동을 위해서는 놀이성, 교수효능감과 같은 정의적 특질이 반성적 사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반성적 사고와 
같은 인지적 요인이 교수효능감을 통해 창의적 교수행동을 예측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놀이성과 창의적 
교수행동의 관계에 작동하는 요인으로 교수효능감과 반성적 사고에 주목하여 매개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창의적 교수행
동의 선행 요인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조력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the 
relationship among playfulness, teaching efficacy, reflective thinking, and creative teaching behavior of 
childcare teachers. Participants were 293 childcare teachers in B metropolitan city.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using the SPSS 23.0 and 
Mplus 7 programs. Bootstrapping was used to test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al analyses showed that all the variables were positively 
related. Seco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ed that the playfulness of childcare teachers has a 
direct impact on teaching efficacy, which then positively affects reflective thinking, which in turn 
impacts creative teaching behavior. Lastly, the playfulness of childcare teachers affected creative 
teaching behavior by mediating teaching efficacy and reflective thinking.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Keywords : Child Care Teachers, Playfulness, Teaching Efficacy, Reflective Thinking, Creative Teach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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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행과 함께 보육과정 운영의 현

장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교사는 더 높은 수준의 전문
성과 교육과정 실행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즉 교육과
정을 계획한 대로 실행하기 보다는 영유아의 자발적 흥
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적절히 변형시
켜 나갈 수 있는 교수 역량이 요구되며, 이 기저에는 교
사의 창의적 교수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시행 이후 최근 1~2년 간 영유아교
사의 창의적 교수행동 변인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한 점
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창의적 교수행동은 학생들이 확산적 사고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을 제공해주는 인지적 지원과 함께 
학생 스스로 학습활동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개방적이며 내재적 동기를 증진시키고 과제에 집중하도
록 정의적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1]. 이와 같은 창
의적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크게 인지적 
특성과 정의적 특성으로 구분된다[2]. 최근 영유아교육분
야에서 수행된 창의적 교수행동과 관련 선행연구들[3-5]
은 놀이에 대한 흥미나 관심과 같은 내적 동기 및 성향인 
교사의 놀이성을 창의적 교수행동의 중요한 예측 변인으
로 주목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놀이성이 높은 교사일
수록 교수행동을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문제해결전략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
다. 놀이성은 창의적 교수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교사로서 학습자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개인적 신념 요인인 교수효능
감과도 관련성이 있다[6]. 또한 유아 놀이에 대한 교수효
능감이 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선행연구 결과[5]를 고려해 
볼 때, 교수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창의적 교수행동은 확산적 사고와 행위, 일반적 
지식과 사고기반, 특정 영역의 지식기반 및 기술의 인지
적 요인과 집중하여 과제수행하기, 동기 및 동기유발, 개
방성과 모호함의 허용의 정의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
므로[1], 창의적 교수행동의 발현에는 인지적인 요인과 
성향, 태도와 같은 비인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영유아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놀이성[3-5], 교수효능감[7-10]을 비롯하여 직무만족

[11], 정서노동[12] 등 다양한 정의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주로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연구들만이 사고양식, 교수메타인지, 자기성찰지
능와 같은 인지적 요인[13-15]과 창의적 교수행동 간의 
정적 상관을 밝히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측면
으로 교사의 반성적 사고에 주목하여 창의적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반성적 
사고와 창의적 교수행동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는 전무하나, 반성은 기본적으로 사유의 대상이 
정신적 혹은 인지적 조작이라는 점에서 메타인지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16]. 즉 반성적 사고는 자신의 경험을 메
타적으로 이해하면서 동시에 의미를 재구성하고 대안적 
탐색을 하는 자기 성찰을 의미하므로, 메타인지의 일면
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메타인지 수준이 높을수록 창의
적 교수 수행이 높음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14,15]를 
볼 때, 메타인지적 속성을 지닌 반성적 사고는 교사의 창
의적 교수행동을 발현시키는 데에도 관련성이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영유아교사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 다양한 교수상황을 
일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인 교수행위로 나
아가도록 문제의 상황을 지각하며 해결방안을 숙고하므
로[17] 교사의 교수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18] 
이는 결과적으로 창의적 교수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측된다. 또한 영유아교육 ·보육활동을 실행하는 데
에 있어 교사 본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태도인 교수효능감이 반성적 사고와 정적 상관이 있고
[17,19]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놀이성은 메타인지를 포함
하는 종합적 사고력과 정적 상관이 있음[20]이 선행연구
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영
유아교사의 놀이성은 창의적 교수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놀이성과 창의적 교수행동 간 관계를 교수행
위와 관련된 교사 신념인 교수효능감과 인지적 요인인 
반성적 사고가 매개할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놀이성과 창의적 교수행동 간의 
상호작용의 촉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교
사가 가진 잠재적 창의적 교수행동을 발현시키는 효율적
인 교사교육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앞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반성적 사고와 같은 인지적 
요인이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창의적 교수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의적, 인지적 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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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인과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보육교사의 놀이성과 
창의적 교수행동 사이에서 교수효능감과 반성적 사고가 
매개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그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경로를 연구모형(Fig. 1)

과 비교하기 위하여 경쟁모형(Fig. 2)을 제시하였다. 경
쟁모형은 놀이성과 교수효능감에서 창의적 교수행동 간
의 직접효과를 제거한 모형이다. 상기의 연구목적에 따
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사의 놀이성, 교수효능감, 반성적 사고, 
창의적 교수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영유아교사의 놀이성과 창의적 교수행동 간의 
관계에서 교수효능감과 반성적 사고의 매개효과는 어떠
한가? 

Fig. 1. Research Model

Fig. 2. Competing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광역시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영

유아교사 300명이다. 설문지는 교사의 연구동의 하에 실
시되었으며, 설문에 응답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총 295부
였다. 이 중 척도에 모든 문항을 응답하지 않거나, 성실
하게 응답하지 않은 대상자를 제외한 총 293명의 자료가 
통계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 교사의 연령은 20대 
61명(24.8%), 30대 69명(28.0%), 40대 94명(38.2%), 
50대 22명(8.9%)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전문대졸 
139명(47.4%)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104명(35.5%), 보
육교사교육원졸 31명(10.6%), 대학원졸 12명(4.1%) 순
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 15명(5.7%), 법인어린이
집 8명(3.1%), 직장어린이집 43명(16.4%), 민간어린이

집 133명(50.8%), 가정어린이집60명(22.9%)으로 나타
났다. 담당연령은 만2세 이하 173명(72.4%), 만3세, 29
명(12.1%), 만4세(8.4%), 만5세 17명(7,1%)으로 나타났
다. 교직경력은 5년 이하, 5년 이하 117명(45.0%), 6년 
이상∼10년 이하는 107명(41.1%), 11년 이상∼15년 이
하 26명(10.0%), 16년 이상 10명(3.8%)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2.2.1 놀이성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Proyer[21]의 OLIW(Other- 

directed, Lighthearted, Intellectual, Whimsical)를 
정수인[22]이 번역 및 역번역 과정을 통해 번안한 후, 문
항분석과 요인분석 절차에 따라 타당화 한 한국판 성인
의 놀이성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타인지향성 6
문항, 독특성 5문항, 걱정이 덜함 4문항, 자유로움 3문항
으로  4개의 하위요인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
위요인별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타인지향성은 다른 사
람들과의 놀이를 즐기며 좋은 의도의 장난을 즐기는 것
을 의미하며, 독특성은 이상한 상황이나 특이한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 걱정이 덜함은 미래의 결과를 걱정하
지 않으며 놀잇감을 확보해 두는 것, 자유로움은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즉흥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
의 측정 방식은 Likert식 5점 평정척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성 수준이 높은 
것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900으로 나타났다.

2.2.2 교수효능감
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Enochs와 Riggs[22]

가 개발한 교사의 과학 교수효능감 검사도구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STEBI)를 영유
아 교육기관 상황에 맞게 수정ㆍ보완한 신혜영[23]의 도
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교사의 일반효능감 9문항, 
개인효능감 13문항으로, 2개의 하위영역 총 22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효능감
은 ‘유아가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교사의 
노력 때문이다’, ‘유아의 적극적인 활동 참여는 그 활동
에 대한 교사의 교수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이며, 
개인효능감은 ‘나는 유아를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유아에게 어떤 활동의 목적을 이해시
키는 것이 어렵다’, ‘나는 유아의 질문을 반기고 격려한
다’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설문지 내용 중 ‘아동’을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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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대상에 알맞게 ‘유아’로 수정하였다. 본 도구의 측
정 방식은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임을 의
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75로 나타
났다.

2.2.3 반성적 사고
교사의 반성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하종[24]이 

개발한 도구를 기초로 박은혜, 조운주[25] 등의 연구를 
고찰한 후 반성적 사고를 일상, 교수, 학습 측면으로 분
류·재구성하고 구안한 설문 문항을, 전문가의 검토를 통
해 수정·보완한 김진미[2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
구는 교사의 일상 4문항, 교수 8문항, 학습 5문항으로, 
3개의 하위영역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 
별 문항 내용을 살펴보면, 일상은 ‘나는 반성적 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나는 자주 내 행동을 반성하고, 이
를 통하여 그것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한
다’ 등이며, 교수는 ‘내가 사용한 수업방법이 수업목표와 
내용에 비추어볼 때 적합한 것인지 생각한다’, ‘내가 이
용한 수업전략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
할 수 있다’ 등이며, 학습은 ‘나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유아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나는 수업에서 이용한 평가 방법이 유아들의 학
습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데 효과적인지 생각한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도구의 측정 방식은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
록 반성적 사고 수준이 높은 것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956으로 나타났다.

2.2.4 창의적 교수행동
창의적 교수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Cropley[1]가 제

안한 교수창의성 척도를 기초로 백영숙과 김희태[27]가 
타당화한 교사 창의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
사가 자신의 교수 행동에 대한 인식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 것으로, 문항 구성은 인지적 요인 19문항, 인성적 
요인16개 문항으로, 2개의 하위영역, 총 3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구성을 살펴보면, 인지적 요인은 확
산적 사고와 행위, 일반적 지식과 사고기반, 특정영역의 
지식기반과 기술의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
성적 요인은 집중하여 과제수행하기, 동기와 공기유발, 
개방성과 모호함의 허용을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의 측
정 방식은 Likert식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창의적교수행동 수준이 높은 것

임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955
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Mplus 7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전체변인들의 평
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체변
인들 간의 구조 및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제 자료가 이론적으로 도출한 인과모형을 
얼마나 지지해 주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 프로그램
(Mplus 7)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순차적 매개효과가 있는 경우 개별 매
개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를 추정할 수 있는 장
점이 있기 때문에 Mplu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수
치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분석 절차로 2단계 접근
(Two-step approach)[28]에 따라 측정모형 검증 후,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간접효과의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유의도 
.001에서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전체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
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
는 .249~ .692으로 나타나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의
심할 수준이 아니었으며, 판별타당성과 법칙타당성을 확
보하였다.

Variable 1 2 3 4

1. Playfulness 1

2. Teaching Efficacy .274*** 1

3. Reflective Thinking .360*** .456*** 1
4. Creative Teaching 

Behavior .249*** .446*** .692*** 1

***p < ..001

Table 1.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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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 Index x² df p TLI CFI RMSEA SRMR

Research Model 92.726 .36 .000 .949 .967 .073 .049

Competing Model 92.752 37 .000 .951 .967 .072 .049

Table 2. Fit Index of Research Model and Competing model

Path B β C.R p

Playfulness → Teaching Efficacy .322 .637 5.620 .000

Teaching Efficacy → Reflective Thinking 1.501 .913 7.897 .000
Reflective Thinking → Creative Teaching Behavior .696 .761 10.566 .000

Playfulness → Creative Teaching Behavior .007 .009 .164 .869

Fig. 3. Verification on the measurement model

Table 3. Direct effects of model

3.2 구조모형 분석 
 연구모형의 모형추정가능성과 부합도를 검증을 위해 

최대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절차
에 의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부합도를 
추정하였다. 놀이성, 교수효능감, 반성적사고, 창의적 교
수행동은 각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2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검사도구로서 각 지표변수가 개념을 대표할 
수 있도록 모든 요인에 속하는 혼합하는 방법인 내적영
역대표성 접근법(internal consistency approach)을 
사용하였다[29]. 본 연구에서는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
고, 간명성을 고려하며 적합도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RMSEA, TLI, CFI, SRMR를 통해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²= 92.726, (df=36, p=.000), TLI=.949, CFI=.967, 
RMSEA=.073, SRMR=.049로 나타났으며, 구조모형적
합도 권장지수[30]에 근거해 비교한 결과 본 연구의 구조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분석
연구모형과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제시한 경쟁모

형들과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살펴보면, 경쟁모형과 x² 값의 

차이는 .02, df=1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자유도 값이 1 
차이가 날 때, x² 값이 2,84이상 차이가 나면 유의한 모
형으로 판정함으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최종모형을 
채택하는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가설을 모두 충족한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x²= 70.975(df=33, 
p=.000), TLI=.963, CFI=.978, RMSEA=.063, SRMR 
=.044로 적합도 권장지수에 따라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교사의 놀이성, 반성적사고, 교수효능감이 창의
적 교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간
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와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Table 
3와 Fig. 3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사의 놀이성은 교수
효능감(β=.637,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의 교수효능감은 반성적사고(β
=.913, p<.001)에, 반성적사고는 창의적 교수행동(β 
=.761, p<.001)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10호, 2022

702

다. 하지만 영유아교사의 놀이성은 창의적 교수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09, 
N.S). 따라서 영유아교사의 놀이성은 교사의 창의적 교
수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쳐 이는 교사의 반성적 사고로 
발휘되어, 창의적 교수행동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변인 간의 간접효과의 통계적유의성은 
부트스래핑(Bootstrapping)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Table 4와 같다. 교사의 놀이성은 교수효능감과 반성적
사고를 거쳐 창의적교수행동에 영향(β = .443, p <.05)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영유아교사의 
놀이성은 교수효능감과 반성적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이
는 최종적으로 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Path B β p
Playfulness → Teaching Efficacy → 

Reflective Thinking → Creative 
Teaching Behavior

.337 .443 010

Table 4. Indirect effects of model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정의적, 인지적 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놀이성과 창의적 교수행동 간 관계에서 
교수효능감과 반성적 사고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였다.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
들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놀
이성 수준이 높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밝혔던 선행연구 
결과들[5,6]과 일치한다. 또한 놀이성 수준이 높을수록 
반성적 사고 수준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
성과 반성적 사고 간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보고한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논
리적으로 유추만 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이 두 변인 간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성의 
하위요인인 자유로움, 걱정이 덜함 등의 성향특성들이 
상황의존적으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교수학습상황에서 
교사가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를 포착하여 탐색하고 분석

하도록 사고를 이끄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매개변인인 교수효능감과 반성적 사고 간에

도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채영란[17]의 연구
에 부합하는 결과로 교수효능감과 반성적 사고의 순차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
겠다. 또한 교수효능감과 창의적 교수행동 간의 정적 상
관관계 결과 역시 다수의 선행연구[7-10]와 일치하며 이
상의 상관관계 결과를 통해 이 변인들 사이에 복합적 관
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결과, 영유아교사의 놀이
성과 창의적 교수행동 간 관계에서 교수효능감과 반성적 
사고는 순차적인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놀이성이 교수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교
수효능감은 반성적 사고를 증진시켜 결국 창의적 교수행
동을 발현시킨다는 구조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경로를 설정하여 검증한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교사의 놀이
성과 교수효능감이 창의적 교수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관
련 변인 간 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
구들[5,7-10]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놀
이성이나 교수효능감과 더불어 반성적 사고를 함께 고려
하여 모형을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놀이성과 
교수효능감의 설명력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놀
이성이 교수효능감과 반성적 사고를 순차적으로 매개하
여 창의적 교수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본 연구의 
결과는 놀이성과 같은 개인의 성격특질이 창의적 교수행
동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교수효능감과 같은 신념
체계와 반성적 사고와 같은 인지적 요인을 경유하여 영
향력을 가짐을 의미한다. 또한 교수효능감이 높을 경우 
보다 높은 반성적 사고 수준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의 
순서는 창의적 교수행동 증진의 강력한 예언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교수효능감[7-10]이 반성적 사고 수준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창의적 교수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반성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교수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보육과정 개정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영유아교사의 창의적 교수행
동 증진에 도움이 되는 교사 내적 자원을 향상시키기 위
해 어떠한 개입이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
공한다. 즉 창의적 교수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 단
일 변인에 대한 조력보다는 정의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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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고려하고 놀이성, 교수효능감, 반성적 사고를 순
차적으로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조력이 필
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 따른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결과가 영유아
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인지
적, 정의적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에 대
한 중요성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으
므로 영유아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수
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횡단연구를 시행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창의적 교수행동, 놀이성, 교수효능감, 반성
적 사고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추후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여 변
수 간 인과 관계를 보다 더 명확하게 파악알 수 있는 종
단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영유아교
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놀이성, 교수효능감, 반성적 사고외에 창의적 교
수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교수메타인지, 사고양
식 등 인지적 요인과 교수몰입, 정서노동, 직무스트레스 
등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포괄적인 구조 탐색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의 결과는 놀이성과 창의적 교수행동의 관계에 작동하는 
요인으로 교수효능감과 반성적 사고에 주목하여 매개모
형을 제시함으로써 창의적 교수행동의 선행 요인들에 대
한 보다 체계적인 조력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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